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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경남 동부권역 통합방제훈
련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26일 진례저수지에서 창녕지사, 울산지사, 밀양지사, 창원지사

등 경남 동부권역 4개 지사와 합동으로 ‘2026년 경남 동부권역 통합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지난 26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경

남 동부권역 지사들과 함께 실전 같은 통합방제훈련을 전개했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진례저수지에서 창녕지사, 울산지사, 밀양지사, 창원지사 등 경
남 동부권역 4개 지사와 합동으로 ‘2026년 경남 동부권역 통합방제훈련’을 실시했

다.

이번 훈련은 진례저수지 유입부에 원인 미상의 유류가 유출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가 발생한 복합 오염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

‘가상 상황을 실전처럼’ 수질오염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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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훈련은 진례저수지 유입부의 유류 유출 신고 접수로 시작됐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

해 신속하게 오일펜스를 설치해 유류를 차단했으며, 흡착포 등 방제 장비를 동원해
유출된 유류를 말끔히 제거하는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마쳤다.

이어 진행된 녹조 발생 대응 훈련에서는 보다 스마트한 방제 기술이 도입됐다. 저수

지 수면에 녹조제거제를 살포함과 동시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에는 드
론을 투입해 방제 훈련을 진행했다.

김해양산부산지사 손홍모 지사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인근 지사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
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 관리와 선제적 방제 훈련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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